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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등대 명칭 새롭게 바뀐다
- 항로표지(19기) 명칭 정비로 항해 안전성 향상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관내 항로표지 명칭을 해도상 지명

및 해양지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명칭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양지명은 지역주민 인터뷰, 역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부여되는 것으로,

항로표지 설치 이후 해양지명이 새롭게 부여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전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로표지 명칭이 해도상 지명뿐 아니라 해양

지명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관내

전수조사 결과 130기 항로표지 중 19기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 (변경예시) 불안도등대→위수수떡등대, 소녀암등표→소녀초등표, 녹도등표→황도암등표

이번 명칭 정비를 통해 선박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박

고장이나 표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처로 해상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종국 대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항로표지 명칭 정비는 대산청

관내 항해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홍보와 함께 항해자

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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